
K-MOOC 상담학 들어가기 학습자료

<강 자녀 내담자 사례>
1. 배경정보
  40대 초반 여성/전문대졸/10년 전 현 남편과 동거시작/5년 전 결혼/전업주부/기독교

2. 호소문제
  ▪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때리는 행동을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성질을 내는 내가 싫다. 그래서 분노조절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 자존감이 너무 낮다. 나의 오래 전 반복되었던 성폭행 경험과 관련되는 것 같다.
  ▪ 이성(요즘에는 남편)에게 자꾸 매달린다. 조금 거리가 생기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상대편은 내게 너무 숨 막힌다면서 화를 낸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멈출 
     수가 없다.

3. 발달배경
내담자는 시골에서 2남3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엄마는 내담자를 임신했을 때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을 낳은 것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내담자를 출산한 후 찬물로 빨래를 자주 했
다. 이처럼 엄마는 산후 조리를 잘 못해서 자신이 아플 때 마다 “내가 너 땜에 아프다”는 말을 자
주 했고, 그 말을 들으며 자란 내담자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 또는 ‘이 세상에 출생한 것 자체
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했다.

내담자가 어려서 부모의 말을 잘 안들을 때마다 부모는 진심으로 내담자를 멀리 수양딸로 
보내려고 하거나 실제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내담자는 “말 잘 들을 테니 제발 버리지만 말아 달
라”고 울며 매달리거나 그 집에 계속 놔두면 죽겠다고 하여 겨우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내
담자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땅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사줄 때까지 요구했으며, 온가족이 
내담자의 그런 행동을 보고 “아빠를 닮아 성격이 무섭고 불과 같다.”고 했다.

내담자는 아버지를 무척 폭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가전제품을 아주 좋아
했던 아버지가 앰프를 망가뜨린 언니에게 옆에 있던 큰 유리 재떨이를 집어던져 언니의 머리가 깨
져 응급실로 갔던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폭력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다. 이후 내담자는 동네 오빠나 
동생뻘 되는 남자, 또는 언니의 여자 친구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주변으로부터 
“너만 보면 재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 특히 내담자를 가장 싫어하는 
큰 언니는 내담자를 계단에서 밀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자주 했다. 내담자는 이러한 경험들을 누
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거나 주변사람이나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분
노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중학교 시기 이후에는 혼자 산과 들로 자주 돌아다녔고,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사귀면서 밖
으로 방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여러 번 가출도 했는데, 이때 언니친구(여성) 등과도 성행
위를 수차례 한 경험이 있다. 이즈음에는 주변 사람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미워하
고 있으며, 자신은 무가치하고 세상에 날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에 빠져 술과 수면제를 먹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살시도를 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아예 집을 나와 언니가 있는 거주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음
을 붙일 곳이 없어 외롭게 지내다 여러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지곤 
했다. 고2때 병원에서 1년 정도 약물처방을 받으면서 정신치료를 했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지 않는 것 같고 몸은 계속 쳐지게 되면서 힘만 들었다.

이후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알고 지내던 언니의 남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 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 남자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매달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났다. 현재 내담자는 그러한 자신의 기억들
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에 자신과 관계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
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